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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태극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새 역사에 도전한다

바로LPGA투어 5개대회연속우승하는

것이다

한국선수들은이미 4주연속우승을기

록했다

지난 7월 1417일메이저대회인US여

자오픈에서 박성현이 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2124일

마라톤 클래식에서 김인경이 우승하면서

기세를이어나갔다

같은달 2831일에는이미향이레이디

스스코티시오픈에서정상에올랐고 이달

47일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서김인경이또다시우승컵을들어올리면

서 태극낭자들의 4주 연속 우승이 이뤄졌

다

이후 2주일간은 정규대회가 열리지 않

았다 지난 1921일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륙간대항전인솔하임컵이열렸다

LPGA 투어는캐나다퍼시픽여자오픈

(총상금 225만 달러)을 시작으로 다시 레

이스에들어간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한국시간) 캐

나다온타리오주오타와헌트&골프클럽

(파716419야드)에서열리는이대회의관

심사는한국선수의5개대회연속우승달

성여부다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를 휩쓰는

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지만 5개대회

연속우승은이전까지없던기록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은 두 마

리토끼잡기에도전한다

이대회에서우승하면유소연은한국여

자골프 최초 LPGA 투어 5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여

기에ANA인스퍼레이션 월마트NW아

칸소챔피언십에이어시즌 3승도이룰수

있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이룬선수는김인경뿐이다

숍라이트클래식 마라톤 클래식 브리

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인경은 한국

방문 일정으로 이 대회에 불참한다 따라

서 유소연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시즌

다승공동선두에오르게된다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본격 시동을 건

박성현은 슈퍼루키 위용을 떨칠 준비를

하고있다 20132015년 한국 여자골프의

4주 연속 우승의 선봉장에 섰던 박인비도

5연속 태극낭자 우승의 퍼즐을 맞출지 기

대를 모은다 이미향 양희영 김세영 이

미림은 이 대회에서 시즌 2승째에 도전한

다 전인지 김효주 최운정 등 한국 여자

골프의대표스타들도출사표를던졌다

디펜딩 챔피언은 에리야 쭈타누깐(태

국)이다 쭈타누깐은 이 대회에서 시즌 5

승째를 거두며 그해 최강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올해들어서는부상과부진에빠져

매뉴라이프클래식에서 1승만올렸다

교포인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올 시즌

우승소식이없지만 세 차례나이대회에

서 우승한 좋은 기억을 발판으로 부진 탈

출에성공할지주목된다 연합뉴스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학과

장안상윤)가 제 3회 태권도원배전

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획

득했다

호남대는 최근 전북 무주 태권도

원 T1경기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

서 57kg에출전한현주예(1년여)의

결승전 승리를 시작으로 74kg 박윤

호(1년)와 80kg 김수환(2년)이 금빛

발차기가 이어지면서 3개의 금메달

을땄다

금메달을 딴 이들은 여름 방학

기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에 매

진하여 올린 값진 금메달이기에 더

욱큰감동이다며 앞으로더욱열

심히 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

다

한편 태권도경호학과는 지난해

대회에서도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획득했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왼쪽부터김수환현주예 박윤호

호남대태권도경호학과금 3개 획득

제3회 태권도원배전국대회

태극낭자LPGA 첫 5개대회연속우승도전

25일 캐나다퍼시픽개막유소연박인비김세영등출격

아마추어 신분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에서 올해 2승을 거둔 최

혜진(18)이세계랭킹 22위에올랐다

최혜진은21일자세계랭킹에서지난주

보다 3계단오른 22위에자리했다

최혜진은20일끝난KLPGA투어보그

너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해

1999년임선욱이후 18년만에시즌 2승을

달성한아마추어선수가됐다

23일이생일인최혜진은 24일프로로전

향하고28일에는롯데와후원계약조인식

을연다 또 31일 개막하는 KLPGA 투어

한화클래식이최혜진의프로데뷔전이된

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가열리지않았기때문에이번주세계 랭

킹에서는 유소연(27) 렉시 톰프슨(미국)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박성현(24) 리디

아고(뉴질랜드)의 1위부터 5위까지등상

위권변화는없었다

20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에서시즌첫승을따낸이보미(29)는 40위

에서 37위로상승했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골프(LPGA) 투어의 슈퍼

루키 박성현(24)이 올해첫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 투어출전일정을잡았다

세마스포츠마케팅은 22일 박성현이

다음 달 2224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

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출전을 확정했다

고밝혔다

박성현은 2015년 이 대회 우승자다

2016년에도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참가해

최종라운드에서 6개홀연속버디등으로

코스레코드인 64타를기록했다

박세리와인연도각별하다

지난달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LPGA투어데뷔첫우승을거둔박성현은

1998년 박세리 감독님의 US여자오픈 우

승을 보고 골프를 시작했다 올해 US여자

오픈우승후박세리감독님이호스트인대

회에출전해더욱의미가있다고밝혔다

US여자오픈 우승 때는 박세리가 직접

박성현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박성현은호스트로서자신의대회에 초청

하는 박세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번출전이성사됐다 연합뉴스

프로잡는아마추어최혜진세계랭킹 22위로 상승 박성현올첫국내대회출전내달박세리인비테이셔널


